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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이 보기

코로나19 이후로 여행이나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때다. 

친구들과 모여 술 한잔하기 보다 건강을 더욱 챙기기도 한다. 

그렇다고 여가활동을 재미없게 보낼 수는 없는 법. 

요즘 2030세대는 등산, 골프, 낚시 등 이른바 ‘아재 취미’에 푹 빠졌다. 

글 편집실

너의 취미는?

2030세대, 아재 취미에 빠지다!

아재취미? 무슨 소리!

마치 옷에 단풍이 든 듯 알록달록 요란한 색상의 등

산복을 입은 무리. 지금까지 ‘등산’하면 자연스럽게 

연상되는 이미지다. 등산 뿐일까. 골프와 낚시도 부모

님 세대가 떠오른다. 

하지만 이제는 고정관념일 뿐이다. 등산, 골프, 낚시 

등 이른바 ‘아재 취미’로 불렸던 활동들이 이제 2030

세대의 새로운 취미로 급부상 중이다. 코로나 이전에

는 보기 어려웠던 젊은 등산객들을 산에서 쉽게 찾

아볼 수 있다. 소셜미디어(SNS)에는 화려한 등산복 

대신 티셔츠에 레깅스, 긴 양말에 컬러풀한 신발이

나, 스포츠 브랜드로 무장한 젊은 세대들의 등산 인

증샷 역시 증가하고 있다. 인증샷 뿐 아니라 등산 코

스, 소요 시간 및 난이도도 기록하여 공유한다. 기록

에 익숙한 젊은 층답다. 

리서치 전문 기업 ‘엠브레인’에서 실시한 ‘등산’ 관련 

인식 조사에 따르면 최근 등산 인구가 증가한 이유로 

‘코로나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껴져셔’라

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. 이외에도 ‘혼자서도 쉽게 즐

길 수 있어서’, ‘타인과의 접촉(대면)을 피할 수 있어

서’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. 이렇게 코로나19 전파가 

걱정되는 실내보다 야외 활동을 선호하면서 아재 취

미라고 불리던 등산과 골프, 낚시 등을 즐기는 젊은 

층이 늘어났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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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산에서 골프, 낚시까지! 

골프와 낚시도 등산과 함께 젊은 층에게 떠오르는 핫

한 취미가 됐다. 이 역시 야외에서 가능한 활동이란 

점과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 혹은 혼자서도 가능하다

는 점이 장점이다. 

레저산업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1년 새 늘어난 

골프 인구 44만 8,000명 중 11만 9,000명이 2030세

대였다. 이런 젊은 세대의 관심에 힘입어 ‘골프는 고

급 스포츠’라는 인식이 사라지고 있다. 탁 트인 골프

장의 자연을 만끽하면서 스포츠를 즐긴다.

낚시 역시 더 이상 ‘아재’들만의 취미가 아니다. 중장년 

남성이 가득하던 낚시터 모습이 바뀐지 꽤 됐다. 

20~30대나 가족과 함께 낚시터를 찾는 

이들이 늘었다.

배를 타고 나가는 바다낚시 역시 20~30대에게 새로

운 취미로 급부상 중이다. 낚시 역시 혼자 혹은 소수

로 즐길 수 있어서 코로나19로 제한되던 야외 활동을 

즐길 수 있다. 

이런 트렌드를 반영하듯 ‘등린이(등산+어린이)’, ‘산린

이(산+어린이)’나 ‘골린이(골프+어린이)’, ‘낚린이

(낚시+어린이)’ 등 아재취미에 새롭게 입문하는 

이들을 일컫는 신조어도 생겼다. 코로나19가 

만든 새로운 트렌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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